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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지 54년이 되었습니다. (행 20:28) 특히 지난 

m년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졌기에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히는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기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보혈을 통하여 성삼위 하 

나님께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계 5:12) 복음으로만 양육되었던 

천국일문들은 이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선봉에 나셨습니다. (막 16:15) 무려 1만 

명이 넘는 증인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열방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 

니다. 결국 이 사랑의 강물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연스레 십자기를 전하는 향기가 되 

었습니다. (갈 5:14)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찬 

245장) 모든 교회를 향한 악한 영들의 공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 

니다. 온갖계략을동원하여서 주님의 교회들을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우리 교회도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 교회의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엠 1:22)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5대 목 

표를 이루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빌 3:14) 온 땅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히는 지상명령(마 28:19~2이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 

다. 이 일에 믿음으로 하나되는 충현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벚나 

는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주예수은총을찬송하네." (.찬 248장) 

*오늘 2.3부 예배는 가족연합예배 

교회설립 기념 특별잔앙 〈전지장조〉가 잔앙예배 시에 있습니다 • 

.................................................................................. . ‘ 

다음 주일(16일)， 제1 교육위원회 빼생명 ~형 헌도주일 

한 영흔 구원을 위한 교회학교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역동적입니다. 선교와 성경학 

교를통하여 방학중에도충만하게 넘친 영흔사랑의 마음을모아서， 디음주일에는제 

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에서 일제히 새친구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인자의 옹 것은 잃어버린 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녹 19:10) 잃어 

버린 영흔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가득한 새생명 전도주일이 되도록 모든 성 

도들의 뜨거운 관심과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옴의앙 

벨레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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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릅니다.(1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라는 

뭇입니다. 이처럼 벌레몬은 그리스 

r벨레폰서 1: 1,...., 3) 도인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 
대로 벌레몬을 사랑했습니다. (요 

13:34~35)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과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 

누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서로 펀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 

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히 13:1)라는 말씀처 

럼 그들의 관계는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마음속에 있었기 때문 

에 그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 

니다. (벤전 1:22) 바울과 벌레몬의 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된 두 사람 

의 뜨거운 사량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벌레몬을 “동역채라고 부릅니다. (1절) 이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 

도를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벌레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예 

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매 맞음도， 돌에 맞음도， 감옥행도 기 

쁘게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레몬 역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 

신의 몸과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관계도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롬 12:1~2) 동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고 

후 6:1),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덤후 4:5) 바울은 빌레몬을 그 

런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이는 벌레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 

을보여주는증거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벌레몬의 가족에게도 인사 

를 건넬니다.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겁보와 네 집에 있 

는 교회에게 펀지하노니"(2절) 압비아는 벌레몬의 아내였고， 아컵보는 벌레 

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펀지할 때에도 바울은 아겁보 

에 관해 썼습니다. (골 ，4:17) 벌레몬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 

을 받아들였습니다. 벌레몬은 아내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 

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혼과 별거， 

알콜 중독과 물질주의， 성공 · 출세 지상주의가 기촉을 흩어놓았기 때문입 

니다. 벌레몬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 

몬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빌레몬의 집은， 오고 가는 신À}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행 12:12. 16:40) 하나님의 은혜는 빌레몬의 

마음에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벌레몬의 가정에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아름다운펀지를쓰게된데에는특별한목적이 있 

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부 

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벌레몬의 돈 

을 훔쳐서 달아났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 

게 되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 

라?'(10절) 빌레몬은 바울의 펀지를 기쁘게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어 

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빌레몬의 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 

는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벌레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 

다. 하나님의 은혜는 벌레몬의 마음과 가정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벌레몬 

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기운데 다른 형제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 

니다. 그에게는참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하나님의 나라를위하여 위 

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벌레몬의 삶이 여러분의 삶 

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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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 OF FAITH 
(20)SO the people shouted, and priests blew the trumpets; and when the people heard the sound ofthe trumpet,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fell down flat, so that the people went Up into the city, 
every man straight ahead, and they took the city. (21)They utter，ψ destroyed everything in the city, both man 

and woman, young and old, and OX and sheepand donkey, with the edge ofthe sword.(Joshua 6:20-21) 

C~이onq띠뼈qL 
peop미|벼e . The 1연sr떠ae빙li바|까tes wer댄e In a ve마 weak pos잉|πt끼ion . Afte댄r wander디in빙 g 

and coαmp미|버a히in미1니…in밍9 in the deser야t for forty year언S’ they had no training, no 

combat experience, and no formal education . They were sick and tired of 

desert trave l. When they approached Jericho they saw that the city had 

ve마 strong and tall walls surrounding it. God ordered them to go around 

the city quietly once a day for six days, and on the seventh day to walk 

around it seven tìmes and then shout. If you were there , you would 

probably start by wondering why you had to be quiet as you walked. The 

first day you would probably tisten , but on the second day you would 

quietly start complaining that your feet or legs were becoming sore and 

you ’d start wondering again why God was making you do this silly thing 

By the third day you would complain about being tired of all this and keep 

asking why, why, why. If you made it to the seventh day and realized that 

today you had to walk around the city seven times instead of just once, 

you probably would not do it because you would think it was just not fair 

You would argue that God could take down the walls with just one word, 

so why sho비d you walk around like a foo l. Well , the Israelites were 

absolutely different than you and 1. On the seventh day, after walking 

around the entire city seven times, the priests blew their horns and the 

Israelites shouted with a great shout because they had faith . Without 

faith , there is no way they could have done it. When God’s people heard 

the sound of the rams' horns they shouted at the top of their lungs 

because they really believed, and the walls of Jericho tumbled down 

They ran inside without fear, like a little child running into his play fort, 

utterly destroying everything. They had real faith 

My dear friend, when you really look at Joshua, Moses' replacement, 

you can see that this man was originally a slave with no real leadership 

experience, but God appointed him to step into the Jordan River and lead 

His people through a canal on dry ground. (Josh . 3: 17) Joshua and the 

Israelites could not conquer Jericho without faith . No matter how much 

knowledge, reasonable thinking , and high intelligence strategies they 

could acq미re ， there is no way they could conquer Jericho without faith . 

Everything that happened in Jericho happened only by faith . 

The opportunity of faith is now, not later. God already told Joshua that 

He would give Jericho to him, "See, 

announce to you ,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 l. 

If we say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yet walk in the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My dear friend, right now you 

definitely have the opportunity of faith , so it is up to you whether or not 

you run into Jericho or away from it 

The obedience of faith is now, not later. God told Joshua,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all the men of war circling the city once. You shall 

do so for six days. Also seven priests shall car마 seven trumpets of rams' 

horns before the ark; then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and the priests shall blow the trumpets . It shall be that 

when they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and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all the people shall shout with a great shout; and 

the wall of the city will fall down flat, and the people will go up eve미 man 

straight ahead ." (Josh . 6 : 3~5) AII you have to do is obey, not understand. It 

is hard to understand. Joshua gave God's exact orders to the Israelites 

God clearly explained the plan , so that no one could say 1 did not know 

what to do or 1 forgot. With human understanding, it sounds like a terribly 

dumb and sure to fail plan , but this plan only succeeds through obedience 

and faith. God’s blessings always come through faith ,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1 Jn . 5:4) Good works always 

accompany salvation, but your works cannot save you , “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a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Eph . 2 : 8~9) 

James reminds believers that if they lack wisdom, they should ask for it 

from God and He will give it to them generously and without reproach , 

"But he must ask in faith without any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the surf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 (Jas. 1 :6) The 

leper, Naaman, was told by the prophet Elisha to go and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if he wanted to be cured.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man of Go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and 

he was clean ."(2Kgs. 5:14) Dbedience works . If you believe, it is going to 

happen . Jesus told Martha, “ Did 1 not say to you that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Jn . 11 :40) Well , Jesus told the man who had 

been dead for four days to come forth , and Lazaru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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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름의슬리 

(2이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활을 불매 백성이 나괄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련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21)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6:20"'21) 갱생판목사 

믿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 

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매우약한상태였습니다.40년 동안광야를 배회한그 

들에게는 훈련이나 전투 경험도 없었고 정식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느라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견고하고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나타난것입니다. 하나님은그들에게 엿새 통안하루에 한 번 

씩 성 주위를 조용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나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성 주위를 돌 

때 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첫째 날은 시키 

는 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발바닥과 다리가 아프다고 불명하 

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다며 또 다시 반문하 

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날이 되면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이젠 지쳤다고 불명하 

면서 계속해서 “왜? 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일 

곱째 날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 날은 성 주위를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돌아야 한다 

는것을알면 아마도 여러분은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생각하며 따르지 않았 

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자 

신들이 바보처럼 성 주위를 맹돌아야 하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나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곱째 날 성 주위를 일곱 번 돌기 

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소리로 외쳤습니 

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진정한 믿음으로 목청껏 외쳤 

고 마침내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 아이가 놀이터로 

달려가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했습 

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를 한 번 보십시오. 본래 종 

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는 지도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그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이꿀고 요단강에 들어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라고 명 

령하셨습니다. (수 3:17)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라고를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 탁월한 전략이 있었다 

고 해도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이다 

믿음의 기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 

수아에게 여리고를그의 손에붙이셨다고말씀하셨습니다. “보라내가여리고와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수 6:2)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호수아의 선택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는 믿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꽤? 왜? 왜?’라고 묻습니 

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눈앞에 굳게 잠긴 여 

리고 성벽과 완전무장한 그곳 거민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기도， 

훈련된 병사들도 없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느 

껴집니다. 사십 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적들과 비교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민 13:32~33)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라고성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의 견고함과 사람들의 장대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확고한 증거 

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5~6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튿고 너 

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권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께 믿음 

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라고를 향해 달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피해 달아 

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순종하자 

믿음의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 

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찌니라 하 

시매" (수 6:3~5)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 

확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무 

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거나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바보 같고 실패할 게 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언 

제나 믿음을 통해서 용니다. ‘꽤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 

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주님의 선한 역사는 언 

제나 구원을 통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일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지는 못합 

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엠 2:8~9) 야고보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 

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 

다 물결 같으니"(약 1:6) 문퉁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만일 낫고자 한다면 요단강 
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4)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통해서 일어납니다. 만일 여러분도순종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예 

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라 하지 아니하였느L.J:'’(요 11:40)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고그는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승리하자 

믿음의 승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십 

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 

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 

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 

를 칼날로 멸하니라!'(20~21절)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믿 

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 각 사람에게 자기를 부 

인하고자기 십자가를지고 자신을따르라고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 

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께 주어진 은총의 기회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지금부터 영원토록승리를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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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11V9) 

참 빛E 생명의 움직임이다 

참 빛은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화의 자리로 이끈다. (녹 1:79) 21세기를 살아 가 

는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 

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 행복， 평안한 삶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태초에 말씀 

이 계시니라?' (요 1:1)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은 세상적인 삶의 형통과 아름다운 삶만을 원하고 있다. 요셉이 누렸던 축복만을 

원하고 었다.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른 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 

히 하려고만 한다. 안 된다. 우리는 참 빛을 만나야 한다. 인류의 죄 때문에 구원 

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 음성 ， 보혈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세상과 관계된 ‘우리의 문제’ 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 를 보아야 한 

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 3:19) 

따나님은 우랴의 빛이시다 

영원한 빚은 곧 하나님이다. (사 60:19~20) 해 달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 

하고 사라질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 27:1)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자존심을 버 

리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 495장) 믿음의 자녀들 

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돈， 권위를 두려워할 펼 

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시 36:9)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일 1:5) 

말씀이우리의 빛이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우리의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다. (시 119:9)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는 말씀에 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 

119:13이 말씀이 나의 삶에 참 빛이 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 

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 19:8) 

어|수님문 우리의 빛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말씀은 은총으로만 이해 

할수 었다. 예수님은 “나는세상의 빛이니 나를따르는자는 어두웅에 다니지 아 

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끼요 8:12)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녹 9:23) 영원을 횡탤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로 가려면 참 빛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길만을 가르치고 있다. 속지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빛을 발견하자.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 146장)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 

이 되신다. (요 9:5) 

교회는우리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에 벼쳐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그래 

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마 5:16) 이제 가는 곳마 

다 영원의 빛을 비추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 빛의 자녀가 되 

었다. (엠 5:8 ; 살전 5:5) 빛의 자녀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 

세상의 전통， 윤리가 아니다. 우리는 좁은 길， 빛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영의 눈 

을 열자. 그리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자. 이 세상의 근심된 일 

로 딜레마에 빠지지 말자. 내 죄가 나의 딜레마가 되어야 한다. 십자가， 하나님만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7교구는 교회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는 경기도 

일산과 파주， 금촌 그리고 서 

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에 이 

예쑤 그리.스도를 쫓대로 나 ðf1f는 17교구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미 총 5개 팀이 선교사역을 

마쳤고， 현재에도 선교사역을 

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속한 303세대 700명의 교구 식구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훗대를 효t하여 그리스도 예수 요써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4L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4)는 말씀처럼 세i，l-<게 보이는 육신의 정옥과 안목 

의 정욕， 이생의 자료L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흔띨 본받아 

주 요k게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서로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8명의 지역장과’ 남성 구역장， 32개 

구역의 부지역장과 구역장， 7명의 남녀전도회장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구와 전도회 

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구역에서는 구원의 감격으로 매주 구역예배를 드리 

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 주 금요일에는 교회에서 연합으로 구역예배를 드립니 

다. 교구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비롯하 

여 젊은이들과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주 요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되는 아름다운 

친교시죠띨 갖고 다 같이 금요찬양집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을 드리는 이 귀한 시죠}이 천국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찬송 

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구， 은혜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구가 되어 모이면 찬송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당코자 말씀과 현지 언어를 

배우며 기도로 준비하는 팀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흔을 깨우기 위 

해서 단독세대로 있는 초·중·고·대 ·청년 교구식구들을 위하여 심믿띨 하는 것 

은 물론 교구 청지기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라는 

말씀을 거울삼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교구 일 

문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교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구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우리 교회의 2007년 말 

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구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져 교회들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 

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 

받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일문들이 되기를 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훗대인 십자가를 효t해 더 가까 

이 나0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17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함철주{장로， 17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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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보따리 

생애 첫 번째 선교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선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 

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줄발하였다.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빠듯한 일정으로 I 

힘들어 지치면서 처음의 마음과 같지 않게 가슴속에 불만과 회의가 들었다. 이같 

은 강독댄} 마음이 셋째 날 저녁 사역 평가회 시죠k게 깨어졌다. 주님께서 나를 깨 

뜨리신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을 진심 

으로 회개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 집요k게 들어갈 때 

더럽고 특이한 냄새에 코를 막기 일수였고， 때묻은 손을 업석 잡아주지 못한 내 

가 정말 부끄러웠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었건만 그 축복을 조금 

도 나눠 주길 아까워하고， 주저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이처럼 진심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 날， 나는 비로소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났다. 난 그들의 손을 럽석 잡을 수 있었고 냄새 나는 그 몸을 힘껏 안아 주 

었다. 코 흘리고 때묻은 현지인의 얼굴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주님은 교 

만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어 완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치유할 수 없었던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복음의 능력은 먼저 나를 변화시켰고， 거듭난 나 

는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뿌랄 수 있었다. 출발할 때 들고 간 작은 사랑의 보따 

리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 어느덧 큰 보따리가 되어 내 손에 들려 있 

었다. 

박정미 (집사， 1 5교구) 

71쁨껴 컨;L 
23교구 팀 

예수 그리스도만 심어주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다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란 단어가 나오면 생소한 단어를 

대한 듯 읽지를 못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기쁨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감사드혔다， (송영복 권사) 

예수를 모르는 사람출뻐 “예수님 의 이름맨l라도 남기고 와야겠다 

고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외치며 다녔다.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도， 귀 

엽게 쳐다보던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곳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μf정애칩시) 

서 일하다 집에 들어가시던 한 어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니 자기 

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다. 만삭된 며느리를 불러내어 함께 복음을 듣 

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태어날 아기까지 구원해 

펀l요 (김숙자 권사) 

"처음에 그틀과 1:1로 만나 복음을 전할 땐 두서가 없었으나 두세 번 
껴듭할수록 말도 잘 되고 기쁨이 넘쳐났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 

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 짧은 기간이나마 사료띨 주고 받 

‘￡면서 내 신앙의 끈도 튼튼해짐을 느꼈다. (김순자 집사) 

교가 처음인 나에게는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사역을 마치기까지 

묵두가 새롭고 은혜로운 경험이었다.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했 • 

지만 함께 전도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랩을을 볼 때 매우 기 

감사했다. 비록 저들이 당장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음을 믿으며 그것이 옥토에 떨 

진 씨가 되기를 기도했다. (김경자 권사) 

마을로만 다니면서 몇 집씩만 전도하고 떠나오곤 하였지만 급박 

상홍써서도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ιk속의 위험하고 굽은 길에서도 

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며 선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박재경 집사) 

곳은 예수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다. 전도하면 고개를 저으 

나가거나 자신의 신을 부르며 거절하였다. 그러나 개중에는 중고등 

l나 일반인 중에 고개를 끄덕이며 믿겠다고 하며 전도지를 다 읽 

사람도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몹시 당황할 때가 많았지만 그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했다. 

후민흥헌 2007년 9월 9일@ 

포'"하고싶을혜마다 

저에게는 이번 단기선교가 잊지 못할 첫 선교가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 

겠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교회 선생님들과 주변 친구들이 선교를 

가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나도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너무 부족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오던 내가 선교를 간다고 신청하고 팀장님 

께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팀 훈련을 받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고， 전도가 어려웠 

고， 중이염이 자꾸 재발되어 걱정도 많이 되었고 포기하려던 순간들도 많았습니 

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간 선교지에는 사원들과 승려들도 많고 여러모로 선교 

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료될은 순수하고， 예수님의 말씀 

을 너무 잘 듣고 찬양도 기쁘게 불러서 기쨌습니다. 사역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느 

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 겁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기도해 주셔서 조금 

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사역 기간 동안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 

하여 작은 일을 한 것 같아 기쨌고， 저의 믿음도 조금은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강건흔L을 주셨고， 내 뜻대로 옥심 

대로 어떠한 일을 하면 안 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선교사 

역 기간 동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옆에 계 

셔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도록 하시고， 잘 하면 칭찬해 추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 
셨습니다. 

이소흐1(대학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 

먼저 부족하고 연g받 저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지에 단기선교사로 보내주 

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타교인으로서 낯선 사람들과 가는 단기선교가 부담 

스러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부분 때 

문에 팀원들과 불협화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훈련을 받기 전에는 선교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명 

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저 교회에서 맡은 몇 개의 봉사만으로 주님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담대한 믿음도 갖게 하셨 

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보니 이곳저곳에 세워진 사원과 집집마다 세워져 있는 우 

&띨의 모습을 보며 믿는 자로서 책임이 느껴지며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흠띨 느낌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료띨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어눌한 말투로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주며 “아멘. 이라고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본인도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라 

며 성경책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시던 할아버지를 보며 언어 

와 피부색은 다르지만 주 요뻐1서 같은 형제 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며 그들의 마f￥11 복음이 심어지길 기도하는 마음 

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밝게 웃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 

다. 학교사역을 할 때에도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우리를 반기며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에서 이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이 

제 그 땅을 떠나왔지만 이것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도 예 

수님을 알지 못하는 선교지의 불쌍한 영흔들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 

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사역지임을 꺼닫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 합니 

다. 끝으로 훈련과정에서부터 선교를 마치는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 

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정의정(집사， 주사링교회) 

.영적으로 준비된 모든 섣도(타교회)라면 누구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선교위원회， 내선 357) 

면재 A펙중민선교텀(l개팀) 11 기 간 

9월 3일(월) -9월 11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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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와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어 기뻐요. (요뚜 

원， 유년부) 저는 주원이를 따 

라 충현교회에 온 지 4주째 

되었는데 ， 친구와 같이 교 

회에 다니게 돼서 정말 기 

뽑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송윤서， 유년부) 

’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 
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를 원합니다. 봉사와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재현， 중등1부) 

’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 
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많은 형제 자매 

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 

다. 우리 충현교회가 주님의 모습을 닮 

아가는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안 

에서 하나되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은혜， 고등부) 

’ 모태신앙인이지만， 어렸을 때 미 
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를 사랑하 

는 마음’ 이 이제야 생기기 시작했습 

니다. 현재 역삼동 일대 교회주변 전 

도뿐만 아니라， 온 지역과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십 

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 

도합니다. (백민자 대학부) 

’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 
나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맡겨진 자 

리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윤보라 정년l부) 

, 십자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 

현교회는 탁아부와 어린 

이집이 있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o}이들이 교회 요k게서 지내 

다 보니 혼자 찬양을 중얼거랄 때가 있습니다. 그 모 

습을 보면서 콩나물에 물을 잘 주면 물이 다 빠져나 

가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 요k게서 자라나 

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성 

도가 되고 싶습니다. (박선정 집사) 

’ 우리 교회 54번째 생일을 축하합니 
다. 주님 요k게서 항상 기뽑니다. 사랑부 

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요. 찬양할 때 매우 기뽑니다. 사랑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박순남 성도， 

사랑부) 

, 충현교회 요k게 에바다부가 
설립되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에서 300명 성도 목표 

를 흔t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이 

비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해외에 선교를 가서도 농아인들에게 

복음전파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엉진， 에바다부) 

’ 온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충현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 

니다. (이재호 안수칩시) 

, 위임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 

니다. (허명호 안수징사， 차량안내부) 

,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원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가꾸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로 

이블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강근 안수집사， 자원봉사부) 

’ 아직 교회에 나온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낯설고 어색하지만， 예배드 

리러 올 때l(};큼은 마음의 펑요띨 느 

낌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교회에서의 시간이 포근하고 

즐겁습니다.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혜민 성도， 새가족 양육부) 

’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방주로 삼아 초 • 중 도서실을 세워주셔 

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세상 것을 쫓 

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보고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이들이 세εk게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화자 권사， 

초 · 중도서일) 

•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기쁘고 즐 

겁습니다. 어머니께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는데， 

초 • 중 도서실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기뽑니다. 교회는 저에 

게 쉽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감사한 곳 

입니다. (김길성， 소년부) 

’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선교가 어려 

워지고 있는데， 전도나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갖고 더 

역동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앞 

으로 저 자신도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 

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박종율 안수집새 

’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단기선교 
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 

요k게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 

합니다.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 

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 

으면서 땅 묻까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 

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승국은퇴 안수집사 소망부) 

, 교회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 

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를 전하는 교회， 또한 자기를 부인하 

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위원회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제가 도전 

을 받습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정일택， 선교위원회 봉사자) 

,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 

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 

인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5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 

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승환 집사 교구간사 서기) 



추민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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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를 전학는 천국일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경학교에 열심히 나가면서 주님의 사랑 요k게서 자 

라왔던 저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자연스런 의 

무감으로 다가와 형식과 외석의 모습을 품은 채 지 

냈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였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 

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 

거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힘들 

었고 자꾸만 궁지로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제 자신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제 모습 

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막아주셨고， 계속해서 제 

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저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군 제대 후，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간 뒤 저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곳 

의 한인교회는 환경이 열악하였고， 고단한 이민생활과 유학생활을 위로해주는 정도의 공죠F이었습니 

다. 영적으로 저를 깨우는 말씀과 저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뜨겁게 리드해주는 청년들 또한 별로 없 

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큰 슬럼프에 빠져있던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금요찬양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 

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다시 한 번 감사하였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뀌한 시죠}이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 

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 그리고 예수님 요빼 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위로가 되며 평안하 
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심히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또 2007년 후반기 충현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주셨 

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선 충현교회의 천국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교회의 장학생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 

주시고 주님의 일문으로 세워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문으로서， 저 

는 주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합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더 

러운 죄인을 위하여 피 한 빌L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결코 값싼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뀌 기울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 

니다. 

장기현(대학부) 

* Lf으1 0뼈hHI서 추신 11쁨의 선물 * 
‘장학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받는 것， 아니면 가정 형펀이 어 

려운 학생에게 사회복지의 한 방편으로 나눠주는 것?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장흐념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펀으로 생각하고 싶다. 물론 장흐도써는 공부를 더 잘하라는 뜻 

이 담겨 있고， 돈 앞에 좌절하거나 무릎을 꿇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게 장 

학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 

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형과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에는 늘 부족흠l을 느낀다. 친구 

들처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갖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럽에도 낙망치 않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나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면서 종종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 

지만， 주님 요k게서 나의 소망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기에서 죽 

는 고통을 겪으실 때， 그 고통이 아무리 크고 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에 대한 사랑이 더 크시 

기에 나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료띨 교회 장흐담을 통해 나 

에게 주셨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상은 니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노력하라고만 말하고 니에게서 무엇인가 가져가려는 

것만 같은데， 적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꺼이 니에게 나눠준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매우 감사 

하다. 이런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이 정말 고맙다. 어제도 부족하였고， 지금도 부족하며， 내일도 

연약할 나를 묻까지 지키실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 고맙다. ‘아，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 

까?’ 그것은 아마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그 

리고 은혜받은 내가 나중에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주님과 주 

님의 교회에 감사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추수환(고등부) 

2007년 9월 9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Jf/우라 

벌라멜비아교회 (요안계시혹 3:7-13) 

빌라델비아교회의 특징은 ‘적은 능력’ 을 가진 교회입니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는 뜻은 이 교회가 ‘가난 

한 교회’ 또는 ‘지식이 부족한 교회’ 또는 ‘소수의 사료F이 

모인 교회’ 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 

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중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 을 가진 빌라델비 

아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기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효낼음 14:23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요효벨음 14: 24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 

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으 

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 

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주님을 섬 

겼습니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묘띨 붙들었습니다. 빌 

라댈비아는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 

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치 않 

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교회는 예수님을 진실 

로사랑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을 배반합니다.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 

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 

인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 

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함으 

로써 끝까지 주님묘띨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김익환(목사， 3교구) 

\ì 새가족을완영압니다·φ 

번효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효 성명 교구 소속후서 인도자 

1406 서동희 17 청년2부 박복순(17) 1416 이연신 1 정년 1 부 박증철(2) 

1407 정미수 17 청년 1부 최금실(17) 1417 박혜인 25 외선부 박윤석(9) 

1408 이현영 20 청년 1부 최윤덕(23) 1418 영숙 25 외선부 박윤석(9) 

1409 황영진 23 청년2부 이진규(6) 1419 아기 25 외선부 김순남(1 이 

1410 정나영 23 청년2부 이진규(6) 1420 바지르 25 외선부 김순남(1 이 

1411 곽희준 5 청년 1 부 민영흥(3) 1421 김대흰 18 청년 1부 김정희(1) 

1412 이현진 7 고등부 안상직 (6) 1422 이형지 2 장년 1부 최영득(24) 

1413 윤효정 15 고등부 장연희(18) 1423 김예린 19 중등1부 정소연(19) 

1414 박정입 1 장년 1부 1424 김주상 8 시링부 

1415 김정님 9 장년3부 김영언(2미 

* 흥연교회의 안 기혹이 되기l 원하시는 운은 혼당 203호 씨기흑 둥혹쉴로 오시기 111랍니다. * 



(j) 2007년 9월 9일 주민흉헌 

교꾀쇼석 

모임 

1 이정우 군(이종복 성도‘ 신 
수자 집사의 아들)과 이은혜 
앙(이영하 집사 · 이정숙 집 、 
사의 딸， 1 4교구) 1 5일(토) 

오후 1시 ， 메리어트호텔 5충 

16교구 남산타운3구역) / 8 
월 31일 별세 ， 9월 2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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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당회실 

별 세 

최귀심 성도(조통일 집사의 

모친， 흥혜선 집사의 시모， 

• 톨씨를노힐 빼72휠 정기노힐예 각를 고시션칭씨l 찌톨하기 
뭘하씨는 톨톨 다톨과 감이 흩배하여 주시기 바!’니다. 

저|흩 샤류 

@목사고시 정원강도시혀 목사 고써| 용시하과} 하는 A밤1 

@징로과| 정원 @ 깅도시인허및고시정원 

@ 전도시 고시 청원 

@ 목사 후보생 고시 정원왕때회교 신학과 및 신빽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겨탁 추천 정원활때학교 및 총신t때원 재학생 
찌|흩 기간 : '2fJJ7년 9월 1 1일(획)-v9월 16일(다음 주웰 

접수 및 문의 • 사무국 행정과 (11 552-8200, 내선 때4) 

훌연기도원 흑탁직원 모집 

1.모집부문 식당 주방에서 일허실 분 

2， 자 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3， ~1 훌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 당회장추전세티교인) 

4， 서류제흥지 강남구 역삼동 665-1 껴국 B뼈-7fJ.많2i 

흥언복지관칙원모집 

1.모집부문 직업재훨기금사업 계약직(낭) 
2. 재 격 빼교인으로서 사회복지시 1급 및 직업체훨시 2급 지격 소지자 및 예징지 

3，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칙)，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채출마감 2007년 9월 12일(수) 오후 5:00 
5. 서류제출제 강남구 역삼동 665-1 A뮤국 1r '짧없~내선때1) 

1o (월 11 (화) 

설교자/기도자| 유현철/한송규 | 유재진/장지관 
설 교 본 문 l 사 5 : 1 - 7 사 5:8-17 

수요생경공부 • 교샤양생부게킴에빼 

버 시 : 9뭘 9밑(오.) ， 오후 3AI 
징 소 : 빼1교육윈 301호 
때 상 . 수요성경융부 및 교씨 양성부 신생자 전윈 

윈엎l월 양생부 게;깅예l빼 

밑 AI : 9뭘 9임(오.) ， 2후 3AI 
징 소 : 빼다U톨 

대 상 : 진앙대윈 앙싱부 신쟁자 진윈 

교구훌톨원전도집회 

교 구 | 일 시 | 징 소 
9교구 1 9월 9일(오늘) 1 제1교육관 407.호 

1 1교구 1 9월 9일(오늘) 1 저11교육관 501호 

1교구 1 9월 16일(다음 주일) 1 호신나훌 

2교구 1 9월 16일(다음 주일) 1 제2교육관 3층 

5쿄구 19월 16일(다음 주일) 1 메추라기훌 

14교구 19월 16일(다음 주일) 1 Ãil2교육관 4층 
15교구 1 9월 16일(다응 주일) 1 제1교육관 307.호 

.4교구엉성훈련 

.11교구엉성훈련 

.23교구영성훈련 

2008년 빼1짜 CMTC 톨현 
(괴를과형 :3후간 장소 : 감l리를) 

.CMTC 션괴훌!I(2) 

시 간 9뭘 9일(요 .• ) 

18:10"'19:00 1 빼3강 종교권역얼 사례， 선교지 언구사례 

19:00"'19:30 1 쩨4강 선교 엉성 기도회 

.CMTC 핵후톨를 : 9뭘 22일(토)， 09:00"'12:00 

흩혁교헥추변헌도 

일 시 . 여전도회 9월 12일(수)，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9월 15일(토)，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닝전도회 1지회(1 ， 5 ， 9 ， 13 ， 17， 21교구)-301호 

2지회(2. 6.10. 1 4.1 8.22교구)-307호 

3지회(3.7. 11. 1 5.1 9.23교구)-401호 

41:지|회(띠4，’ 8， 1띠2， 16 ，20， 24교구)-407호 

일 시 9월 13일(목) 저녁 6시~9시 장 소 베다니흘 

일 시 9월 13일(목) 장소 . 충현기도원 

일 시 :9월 14일(금) 오후 3시 장 소 지11교육관 207호 

기도원 집회 안내 ( 짧 031-766-5425) 

집회 |시 간 | 차 량 

오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얘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때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때없JStra때때lf1S in EI앵ish， O1inese, 때맹rese 

and 혀n 녀ngu행e are av빼bIe at the EIeVen a c뼈‘ 
wα'Ship ser끼∞， ar애 sri 녀n ‘an, O1inese, Mong이1at1 ， 
R얘앓n. H i때l ar삐 !π%뺑an are 허50 a'때빼Ie at the 
One acα:k Wα앙lip 앓vice 

구 분 시 간 장 .1‘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 : 30 제 1교육관 307호 

소 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 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 00(성인) 

탁 아 부 
(주) 오전 8j().오후 6:00 

선교관 l충 
(금) 저녁 7’아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 2: 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션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 장년3부 초정 전도집회 

• 찌11 교육위 셰생명 초정 전도주일 일 시 :9월 16일(다음 주일l 주 제 ‘ 믿음의 승리(수 6:20,21) 

일 시 :9월 16일(디음 주일)， 12시 30분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2007년도 후반기 수화교실 일 시 :9월 9일~12월 9일 매주일 오후 3시 10분~4시 30분 

• 옴영실 자막 몽사자 모집 

장소 저12교육관 1층 

자 격 : 세례교인 연령제한 없음 

문 의 . 에비다뷔내선 416) 

문 의 음영실(내선 224) 

14 (금 1 5 (토 I 16 (주일 ) 

최강전/임광신 l 류병희/홍순얘 | 김완수/이옥주 
사 7‘ 1-9 사 7: 10-25 사 8‘ 1-8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예배담당 안내 (9/12 - 9/16)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9/ 12 수요 I 저희의 하나님 (히 11:8-19) 김성관 목사 안치원 박희숙 저 요단강 건너편에 (만도린 연주대) / 저 봐는 본향 집 (호산나찬양대) 

9/ 12 수요 II 참된 변화 (요 4:13-26) 최강전 목사 유현철 정금순 목마른 내 영혼 (실로암 찬양대) 

9/ 14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검완수 예루살렘찬양대 / 비올라이정림 / 알토 이상민 

9/ 16 주일 I 믿음의 숭리 (수 6:20- 21) 황진섭 목사 최성득 김은호 〈여빼전찬양〉 

9/ 16 주일 II 믿음의 숭리 (수 6:20-21) 엄현덕 목사 류병희 김신국 하나남 아버지 주신 책은 외 / 소프라노김숭희(가브라앨찬양대 슐로이똥) 

9/ 16 주일 m 믿음의 숭리 (수 6:20-21) 김성관 목사 김익환 오순도 주 음성 외에는 외 / 할렐루야 혼성중창단(지도 이수진) 

9/16 주일 W 믿음의 숭리 (수 6:20- 21) 이재 영 목사 안창덕 진학래 십자가 군병 되어서 외 / 바이올린 강혜 연(아엔 오케스트라) 

9/ 16 주일 V 믿음의 숭리 (수 6:20-21) 탁정헌 목사 유재진 박홍규 내주는강한성이요외 /트렁본김명희(얘본오케스트라) 

9/ 16 주일찬양 잠시 잠깐 후연 (히 10:32- 37) 김성관 목사 김완수 유종석 엠옐 혼성중창단 / 할렐루야 찬양대 / 16교구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1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 : 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다 u 

구분 시 간 장 .1 

영아 부 
1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둥 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둥 1 부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 퉁부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저1 958호 

앓훨 충흰 71도으l 창 
띠 ‘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여t 16: 18)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세워 
나가는 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g)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 
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 
소서. 

델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 
함을주소서. 

댁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 
행되며 ，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와 
‘보내는 선교새 가 되게 하소서. 

딩 1 . 1 . 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당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전히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 
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a 피택받은 일문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 
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통산 • 복지)과 충현복 
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 
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æ칸 연속 기도실 : 본당 iIIcl호 I 

교외오시는월 

섬 ·기·는· 분 · 들 ] 

• 우|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은호 노극장헌 이병학 이 훈 남선우 박인기 류병회 여국근 안15.창교구덕 정대진학부호 

저11교돼원장 당회서기 A빙부장 예배위원장 어 H따부징 어|바디부 13교구 선교위원회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회식 최종철 

종현기도원깅 감사위원 예배위원 선교위원징 재정위원장 
3교구 4교구 8교구 7교구 21교구 

이종석 임무천 진흥용 전홍렬 이정우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찬앙위원장 재2교구위원징 행정위원장 기획위원 봉A써원 
5교구 2교구 22교구 펀집국 18.교구 

김단용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웅철 최24성교구규 이1재교구영 이16경교구준 검 9준교구회 윤수일 
10.교구 

딩회부서기 예배위원 동선부징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황진섭 유재진 강명구 신 전교위성부원지도 김 정철규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20.교구 새가족앙육부 11교구 년1부 
여배위원 예배위원 1깅구정 14교구징 예배위원 이용진 양태선 유17성교구돼 유현철 탁고정등부헌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박홍규 권명옥 12교구 19.교구 

실로임진S때징 11교랩 g밴1부장 감시위원징 봉A쩌원장 김완수 최성득 최강전 
조종환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최지윤 14교구 6교구 23교구 

재1교얽{원징 ;i~‘E때부장 예배위원 기도원관리부장 시설영선부징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고제숭 · 여전도사 
19.교구징 9교구징 21교구정 20.교구징 7교댐 윤11인교구숙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검말자 
강철형 김영은 이달욱 장철환 검숭곤 16교구 17.교구 5교구 6교구 

진도위원징 기획위원 영이부g 중등3부징 틱이부장 김정교구연 강덕펼 최8문교구실 전 10.은교구회 김정자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1.iil" 20교구 14.교구 

17교구장 기억위원 찌2교얽{원징 4교구상 긴흙{원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희 한23성교구엄 엄태주 

김창국 김중선 임창식 검은철 진학래 
18.교구 21교구 대학부 15교구 

유년부정 칭년2부g 잉DI누옐친웹g 재징위원 24.교구장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강호숙 전영회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전은배 석영식 
잉교구 9교구 4교구 2교구 19교구 

이혜숙 황순란 김24정교구운 1교구징 때징위원 10.교구정 중등1부징 16교구칭 7교구 13교구 
구재완 송두섭 최차용 신선길 유상태 
3교구정 8교구정 예배위원 제3교육위원징 유이부g 

· 찬앙감독 강임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13교구정 6교램 신교위원 2교구징 기브리얼친엠징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l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15교랭 외신부정 5교구징 18.교구정 · 선교 사송요한 


